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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유화학, Dubai유 36달러가 고비
상의, 48.2달러 이상은 존폐위기 … 원유도입 안정성 확보가 해결책

6월 들어서도 국제유가가 33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은 이미 고유가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된 

것으로 분석된다.

대한상공회의소(회장 박용성)가 <최근 유가급등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>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

한 결과, 석유화학기업은 Dubai유가 배럴당 36.4달러 이상으로 오르면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48.2달러 이

상이면 기업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.

5월 평균유가가 34.66달러였고 6월 초에도 35달러대를 상회했음을 감안하면 석유화학기업들이 이미 실제로 

채산성 악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.

또 석유화학기업은 섬유(33.5달러), 전기전자(33.8달러), 철강(33.9달러), 건설(34.1달러), 조선(34.5달러), 정보

통신(35.4달러), 기계(36.3달러)에 비해 채산성 악화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보이나 운송 및 유통(36.6달러), 자동

차 및 부품(39.7달러)에 비하면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국제유가 수준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달러/bbl)

구  분 채산성 악화운영 불가능
섬  유 33.5 43.2
전기전자 33.8 42.8
철  강 33.9 43.6
건  설 34.1 40.0
조  선 34.5 37.0
정보통신 35.4 46.4
기  계 36.3 58.0
석유화학 36.4 48.2
운송/유통 36.6 53.8
자동차/부품 39.7 55.0

  

설문조사에서 2003년 4/4분기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업이익이 감소했다는 곳이 전체의 61.6%를 차

지했으며, 특히 중소기업의 69.2%가 이익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중소기업의 타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.

유가급등에 대한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곳은 응답기업의 21.3%에 불과했다. 또 내수기업(15.5%)보다는 

수출기업(36.8%)이, 중소기업(13.5%)보다는 대기업(27.1%)이 비상계획 수립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집계됐다.

그러나 비상계획의 효과에 대해서는 “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(61.1%)”이라는 대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, 

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42.5%가 “원유 도입 안정”이라고 응답했다.

상공회의소 관계자는 “유가급등, 내수침체, 대출연체 등 여러 가지 악재로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

하고 있어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제와 시설투자 확대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실질

적인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이 필요한 때”라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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